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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장 스마트관광 이끌 지역 전문가 배출
- 17일,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

- 지역브랜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위해 실무 교육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17일 저녁 아트플랫폼 칠통마당(a동)

에서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항장을 기

반으로 경제,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개항장 및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개항장과 내항 현장지원센터인 1883개항살롱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수강생 28명을 대상으로 지역 브랜딩, 비즈니스 모델 발

굴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구성된 교육(12차시)을 진행했다.

교육 마지막 회차에는 참가자들이 교육 기간 직접 기획하고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이를 전문 심사위원을 통해 평가, 피드백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수료식에서는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전충훈 대표의 특강과 함께 참

가자들이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 우수 사례 시상도 열렸다. 

비즈니스 모델 우수 사례로 <금상> 최명규(로컬 인 더 글로벌), <은

상> 미노타(로다즈), <동상> 박선영(소실과 재탄생)이 수상했다. 

이중 금상을 수상한 ‘로컬 인 더 글로벌’의 최명규 대표(인천 소재 

대학교 외국인 동아리 운영)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 

개항장 일대를 투어하고 로컬에 대한 뉴스를 전파하는 비즈니스 모델

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개항장 지역전문가들은 앞으로 스마트관광

도시 청년협의체 구성원으로서 개항장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개항

장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게 돼 기쁘다”며 “이제 교육생이 아닌 청년

협의체로서 개항장과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1883개항살롱에서 운

영 중인 유튜브 채널‘1883개항살롱’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

해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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